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현장 실천사례 부문 우수상 수상작

(경기도 화성시 시립서연어린이집)

작은 실천이 만들어 준 권리존중의 시작

Ⅰ. 보육교직원 권리존중의 필요성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부모와 교사의 관계이지만 매스컴의 영향 탓인지 부모님들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면서도 항상 의심의 눈길을 교사에게 보내고는 한다. 이에 해
당 어린이집은 부모님의 보육교직원에 대한 편견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보고자 
하였다. 보육교직원이 감정 노동자가 아닌 교사로서 “존중받음”을 통하여 부모와 영아 
그리고 교사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집으로의 변화를 시도해 보고자 한 것이다. 보육교
직원이 존중받음을 느낄 때 교사는 영아를 사랑으로 보육하고 놀이 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보육교직원 권리존중 캠페인’을 통해 보육 교직원에 관한 편견을 줄
여 보고 권리존중의 방향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Ⅱ. 보육교직원 권리존중의 실행방법

 ① 보육교직원 권리존중 포스터 현관 출입구에 부착하기
- 보육교직원 권리존중 포스터를 현관문에 부착하고 부모님들께 보육 교직원
  권리존중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다.

 ② 부모님과 함께하는 권리존중 실행 계획
- 키즈노트 알림장을 통하여 보육교직원과 부모님께 캠페인 활동을 전달하여
  등·하원 시 함께 캠페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1주 차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기

2주 차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하기

3주 차
   “화이팅 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두 주먹 불끈 

    쥐고 제스처와 함께 표현하기

4주 차     손바닥 마주치며(하이파이브) 서로 칭찬하기

5주 차
 캠페인 활동의 마무리를 알리며 

감사 인사 나누기 



 Ⅲ. 보육교직원 권리존중 진행 실행

 ⓵ 보육교직원 권리존중 포스터 현관 출입구에 부착하기
- 이번 권리존중 캠페인에서는 현관에 관련 포스터를 붙이고 영아와 더불어 보육교

직원 역시 존중받아야 함을 부모님께 알리기로 했다.

      

 ⓶ 부모님과 함께하는 권리 존중 
어린이집 키즈노트 공지사항에 보육교직원 권리존중 캠페인에 대해 공지하였다. 1주라
는 시간을 간격으로 매주 1가지 미션을 제시하여 부모님, 보육교직원 모두 캠페인을 
실행할 수 있게 안내하였다.

     
  ♥키즈노트 공지사항 예시

 1주차
 부모님과 교사가 함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기.

▶일주일 동안 캠페인 활동
  실시

   

 ⓷ 부모와 함께하는 권리존중 실행 결과

  1주 차 :   “감사합니다.” 인사하기



     

 ▶ 항상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감사합니다.”하고 인사를 하니 부모와 
교사 모두 처음에는 어색해했다.
하지만 매일 같이 꾸준히 실시하니 서로 간의 어색함이 서서히 사라지고 점점 더 자
연스러워지는 모습을 보였다.

      

 ▶ 몇몇 부모님들은 손으로 제스처까지 하시며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를 외쳤다. 
조금씩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 2주 차의 캠페인을 연계하여 주먹 불끈 쥐고 “파이팅 하세요.”를 외치니 부모님
들의 반응은 훨씬 적극적이었다. 선생님과 부모님 모두 웃으며 활동을 진행하고, 용기
를 주는 모습을 보였다. 보육교직원보다 부모님이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는 모습을 보

2주 차 :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3주 차 : “화이팅 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두 주먹 불끈 쥐고 제스처와 함께 표현하기



였다.

    

 ▶ 3주 동안 진행한 활동들 덕분에 부모님과 보육교직원의 손바닥 마주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보육교직원과 부모님들 사이에 여전히 서로를 칭찬하는 것은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육교직원은 부모님 한분 한분 칭찬 멘트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칭찬이 되지 않을 경우“화이팅”을 외치는 모습도 보였다. 
부모님들도 보육교직원을 칭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4주간의 보육 교직원 권리존중 캠페인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다. 
부모님들에게 보육교직원 권리존중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음료를 나누
어 드렸다. 음료에는 앞으로도 보육 교직원 권리존중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로 권
리존중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권리 존중 라벨 내용♥
“선생님을 대하는 모습 아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도 존중받아야 하며 편견 없이 바라봐 주세요. “
보육교사 인권존중 캠페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 아버님이 오후 하원 시간에 “ 비타 000 한 병이 출근하는 저에게는 힘이 되

          4주 차: 손바닥 마주치며(하이파이브) 서로 칭찬하기

마무리 : 캠페인 활동의 마무리를 알리며 
감사 인사 나누기        



었습니다. 작은 것에 힘이 나듯 선생님들도 힘이 났으면 합니다.”하고 말씀해 주셔서 
담임 선생님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작은 실천, 우리 어린이집
의 노력이 부모님과 보육교직원 모두에게 힘이 되었다.

 Ⅳ. 평 가

 ⓵ 부모의 평가
평소에 “감사하다.”라고 생각만 했지, 선생님에게 표현한 적은 없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처음 캠페인을 실행할 때는 선생님과 마주 보며 인사를 나누는 활동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 하니 쑥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쑥스러움은 사라지고,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어려움 없이 표현할 수 있었다.
 선생님께 마음을 표현하다 보니 대화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선생님에게 갖고 있던 선
입견과 편견도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도 나의 마음을 먼저 표현하여 
선생님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번 캠페인 활동
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선생님께 존중의 마음을 더 표현해 보려고 노력하고, 선생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기 전에 먼저 선생님과 대화를 시도해 보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한
다.

 ⓶ 교사의 평가
부모님과 처음의 어색함이 캠페인 활동을 통해 서서히 친밀감으로 변하였다. 친밀감으
로 변하면서 부모님께 가지고 있었던 소통의 어려움도 조금씩 사라졌다. 이번 한 번
의 캠페인으로 모든 어머님, 아버님의 변화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 어머님
의 변화가 다른 어머님들에게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인 나부터, 우리 어린이집에서부터 변화가 생기면 언젠가는 모든 보육교직원의 권
리가 존중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확신한다.

 Ⅴ.보육교직원 권리존중을 위한 향후 계획

이번 권리존중 캠페인을 실행하며 교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편견을 줄이기 위해 노
력하였다. 하지만 한 번의 캠페인으로 교사에 대한 인식변화와 편견을 줄이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이에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와 교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교사의 입장과 부모의 입장을 서로 소통해 보는 시간을 
만들어 서로를 이해해 가는 시간이었으면 한다.



더불어 늘 함께하지 못하는 직장맘을 위해 저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 한다. 직장
맘은 보육교직원을 마주하는 시간이 다른 부모님들보다 짧아 오해의 요소가 많다. 오
해의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맘과 보육교직원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서로
의 입장 차이와 편견을 해결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 이렇게 한 발자국씩 보
육교직원과 어린이집이 부모님에게 다가갈 때 부모님들도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를 보
일 것이다.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 존중의 싹이 트고 그 싹은 단단한 뿌리를 내릴 것이라 믿는다. 
우리 어린이집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언젠가는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존중이
라는 큰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다.


